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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m Anholt: 사랑, 낭만과 폭력 사이

<부서진 바위 (무명의 페르시아 세밀화)> 리넨에 유채 115×75-
cm 2021

톰 안홀트는 서구 모더니즘과 이슬람 미술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그림을 그린다. 작가는 표현주의와 큐비즘을 아우른 화폭에 
초승달, 기하학적 무늬, 측면을 강조한 인물 등 페르시안 세밀화의 
요소를 반영한다. 페르시아계 유대인 아버지와 아일랜드계 어머니 
사이에서 경험한 다문화가 주요 모티프.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연결’이다. 그는 서로 다른 시기의 작품과 전시를 하나의 
서사로 연결한다. 복수의 트랙이 모여 한 앨범을 이루듯, 작업과 
전시도 하나의 세계관으로 이어진다고. 동일한 인물이나 사물이 
반복해 등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학고재갤러리에서 ‘사랑’을 
주제로 그의 개인전 <낙화>(10. 27~11. 21)가 열렸다. 이번 
전시를 위해 새로 제작한 유화 12점, 수채화 12점을 선보였는데, 
갤러리 전시장과 어울리도록 신작의 색과 구성까지 고려했다. 
전통 화풍과 동시대미술을 연결하는 작가에게 학고재갤러리 
특유의 한옥 구조는 전시 장소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조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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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단순히 작품을 벽에 부착하는 것을 넘어 공간과의 통합을 
유도했다.

<낯선 사람> 리넨에 유채 150×130cm 2021

동선 초입에 설치한 <낙화> 시리즈는 전시의 전체 의도를 
함축하는 대표작. 화병의 꽃이 시나브로 지고 있는 그림이다. 
꽃을 선물하려면 먼저 꽃의 목을 꺾어야 하는데, 실내에 놓인 
꽃은 쉽게 시든다. 안홀트는 사랑이 아름다움뿐 아니라 집착과 
구속 등 폭력을 동반하는 점에 주목했다. 한 화면에 낭만과 
잔혹함을 동시에 드러내는 배치로 사랑의 양가성에 접근한다. 
<2 AM>에는 연인을 향한 그리움으로 새벽까지 잠 못 이루는 
인물이 나온다. 유백색 달 아래 뒤척이는 남자가 로맨틱한 사랑을 
상징한다면, 침대 밑 악마는 그 배면을 가리킨다. 그리움은 
아름다운 감정이지만, 그것이 자신을 괴롭힌다면 집착이라고. 
이다지도 괴로운 것이 사랑이라지만, 그럼에도 작가는 사랑을 
예찬한다. 최근 태어난 딸은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을 
바꿔놓았다. “사랑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고, 또 상처를 준다. 이 
모순을 견딜 때 우리는 좋은 결과를 얻는다. 사랑은 예술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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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트하우스> 종이에 수채 17.9×23.8cm 2020

톰 안홀트 / 1987년 영국 바스 출생. 런던 첼시예술대학 
순수미술 전공. 로스앤젤레스 게발리갤러리(2021), 
갤러리아이겐+아르트(베를린 2021, 라이프치히 2019), 
런던 조쉬릴리(2020), 코펜하겐 갤러리미카엘안데르센(2019), 
학고재 청담(2019) 등에서 개인전 개최. <What’s up / 
London>(런던 로렌스반헤이겐 2019), <Zwei Alter>(베를린 
갤러리크론 2019) 등의 단체전 참여. 베를린에 거주하며 활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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